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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오늘�설교�말씀에�의하면,� 노아는�순종하는�사람이었습니다.�

노아의� 어떤� 행동이� 그것을� 뒷받침하고� 있는지� 서로� 이야기해�

봅시다.�

2.� 노아는� 바른� 예배를� 드리는� 사람이었습니다.� 하나님께서는� 참되

게� 예배하는� 사람을� 찾으신다고� 하셨는데,� 어떤� 예배가� 하나님께

서� 찾으시는� 사람의� 예배일까요?� 밑줄� 부분을� 참고하여,� 내가� 보

완해야�할�예배의�모습은�어떤�것인지도�함께�이야기해�봅시다.

3.� 오늘� 말씀에서� 마음에� 가장� 와닿았던� 부분은� 무엇입니까?� 새롭게�

결단하거나�다짐한� 부분이�있다면�그� 마음도�함께�나누어� 봅시다.

먼저� 목원들과� 요한복음� 4:23� 말씀(목장교재� 1페이지� 중반에� 색인부

분)을� 크게�읽어주십시오.

하나님께서�참되게�예배하는�자를�찾고� 계신다고�하셨습니다.

특별히�오늘�말씀에서는�아래의�세가지에�대해�언급하고�있습니다.

①�잘�들어야�한다.

②�두�마음을�품지�말아야�한다.

③�보혈의�피를�의지하는�예배를�드려야�한다.

위의� 세가지� 요소들에� 대한� 부연� 설명들을� 목자가� 미리� 기억해� 두셨다

가�설명해�주시면�목원들이�이해하기에�수월할�것� 같습니다.

‘내가� 보완해야� 할� 예배의� 모습’� 에� 대한� 부분도� 깊이� 있기� 나누어� 주

십시오.� ③번은� ‘피의� 제사’라� 공감대가� 떨어질� 수� 있지만,� ‘우리가� 예수�

그리스도의� 보혈의� 은혜를� 의지하며� 나아가는� 예배를� 드려야� 한다’� 는�

방향으로�인도해�주시면�좋을� 것� 같습니다.

노아는�정말�위대한�사람이었습니다.

하나님을� 향한� 순종과� 인내,� 또� 바른� 예배를� 드렸던� 사람이� 바로� 노아

입니다.� 그는� 우리가�배워야�할� 부분이�참� 많은� 사람입니다.

오늘�말씀에서�각자에게�주셨던�은혜의�포인트를�함께�나누어�주시고,

새로운�삶을�향한� 결단과�다짐도�이끌어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해가�쨍쨍� 내리� 쬐고,� 비가� 올� 기미는�조금도�보이지�않습니다.

그런데,� 엄청난� 크기의� 방주를� 땀을� 뻘뻘� 흘리며� 만들고� 있다면,� 우리

가�보기에도�그� 사람을�이상하게�생각할�것입니다.

그런데,� 노아는� 오직� 하나님� 말씀� 하나만� 신뢰하고� 순종하는� 마음으로�

묵묵히� 방주� 짓는� 일을� 감당합니다.� 사람들의� 비난이나� 조롱,� 손가락질

은�그에게�그리� 중요한�것이� 아니었습니다.

홍수가� 시작되고,� 방주안에서의� 생활이� 시작된� 이후로도� 하나님을� 향한�

노아의� 순종은� 계속� 됩니다.� 비가� 그치고� 여러� 정황상� 밖에� 나가도� 되

는� 것이�명백해졌지만,� 그는� 잠잠히�하나님의�말씀을�기다립니다.�

하나님의� 말씀� 없이는� 한발자국도� 움직이지� 않았던� 사람이� 바로� 노아

입니다.�

방주안에서의� 갑갑한� 생활에서� 빨리� 탈출하고� 싶었을� 법하지만,� 그는�

결코� 서두르거나� 하나님� 앞서� 자신의� 의지대로� 움직이는� 사람이� 아니

었습니다.

1번� 질문은� 순종했던� 노아의� 모습만� 간단히� 나눠주시고(순종에� 대한�

적용질문은�다음�기회에�해주시고)� 2번으로�넘어가�주시기�바랍니다.

오늘�말씀의�핵심은� 2번�질문에�담겨�있기� 때문입니다.�


